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10 pp. 569-579, 2017

https://doi.org/10.5762/KAIS.2017.18.10.569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569

부모에게 받은 방임과 학대가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우재희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The effect of parental  neglect, abuse on middle school children’s life
satisfaction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Jea-Hee Woo
Division of Social Welfare, Catolic University of Busan

요  약  본 연구는 부모로부터 경험한 청소년의 방임, 학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2015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한국아동ㆍ청소년 패널조사 2015년 6차 
데이터의 중학교 1학년생이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구조방정식과 sobel testing에 의해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는 부모에게 받은 
방임, 학대가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중요한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밝혔다. 연구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임, 학대가 삶의 만족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방임과 자아탄력성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58, p<.001).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는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843, p<.001). 
반면, 방임, 학대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5, p<.001/ β=-.035, p<.001). 둘째, 완전
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부분매개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적합한 모델을 평가한 결과 방임은 자아탄력성을 완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즉,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sobel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아탄력성의 완전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검증되었다(Z=-.169, t(CR)=-.012 (p<.05). 본 연구의 결과
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가 논의되어졌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mediation effects of adolescents'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
between neglect, abuse and life satisfaction. The 6-year longitudinal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were collected from 1st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Sobel testing.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path from
neglect and abuse to life satisfaction was partially mediated by family relations. The relations between trauma(neglect)
and ego-resilience are negative(β=-.258, p<.001). The relations between ego-resilience and life satisfaction are 
positive(β=.843, p<.001). Second, the verification of the mediation effect of ego-resilience showed that ego-resilience 
was a full mediator between trauma(neglect) and life satisfaction for 1st grade middle school students(Z=-.169, 
t(CR)=-.012 (p<.05). Based on these results, the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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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삶의 만족도는 삶에 대한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판단

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43]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본인의 삶을 전반적으로 평

가하는 속성을 지닌다[14].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3 한국 아동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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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구체적으로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
라인 네델란드는 94.2점으로 30점 이상이 차이나고, 우
리나라보다 한 단계 위인 루마니아도 76.6으로 15점 이
상이 차이나는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

도 수준은 매우 현저하게 낮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52].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는 이후 성인의 삶의 만족도

를 비롯하여 정신건강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

다[14]. 그런데,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는 나이가 증가
함에 따라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와[53]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이 더 낮은 삶의 만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
들이 제시되었다[5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구조적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자신이 추구하는 욕구가 만족

되었다고 스스로 느끼는 상태인 것이다[57]. 청소년의 삶
의 만족도는 정신건강, 사회적 관계, 학교생활 등 다양한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51]. 현재 삶에 대한 만족
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현재의 내적 요인과 환경
적 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이 있다[12]. 더 나아가 높
은 삶의 만족도는 부정적인 발달에 대항하는 보호 요인

이자, 성인기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
요성을 더할 수 있다[12].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주는 청소년기의 경험은 개인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만들고 성격형성의 토양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9].  
한편 청소년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즐거움과 

성장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는 가정생활에 있으며, 
모든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요한 것은 가족이다

[24]. 삶의 만족도는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발달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동시에 부정적인 발달에 대한 보호요

인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35]. 그 중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방임, 학대는 청소년의 정서, 행동, 성격 등
의 발달과 전반적인 생활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이다[42, 46, 54]. 특히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가정 환경적 측면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부모의 

학대와 방임과 연관성이 높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결과들

에서 제시된 바 있다[10, 11, 24, 26]. 중학생이 되는 시
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변화하는 과도기로 부모와

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적응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28]. 청소년의 삶의 질은 가정생활을 통해 느끼는 전반

적인 생활만족도로 볼 수 있다. 학대와 방임의 경험은 청
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시기가 성격이 형성되고 발달하는 청소년기라는 

점에서 이후 만성적인 성격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

사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전반에 영향을 미

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38]. 
한편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자아탄력
성, 자아정체감 등이 있다[33, 54]. 자아탄력성은 적절한 
자아통제 수준을 유지하면서 역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제약과 가능성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며,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는 능
력으로 역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해결력이 높으

며 부정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

한다[58]. 부모의 방임과 학대의 외상경험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청소년들은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 내적 역량이 작용하여 자

신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게 된다[7]. 즉, 이미 부모로
부터 부정적 양육을 받았더라도, 개인 내적 역량인 자아
탄력성을 높인다면 삶의 만족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내적역량인 자아탄력성의 증진방안을 고

려한 개입의 중요성을 논하고 개입 방안을 살펴보는 것

은 본 연구의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임과 학대,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학대와 방임의 양육방식과 삶의 만족

도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간의 관계를 설명함
에 있어 변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적응의 문제가 과업으로 주어지게 되는 청소년에게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방임과 학대경험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학대와 방임의 부모양육방식 경
험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자아탄력성

의 개인적 변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은 청소년 복지와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과 개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방임, 학대 경험의 
증상을 위한 일차적 개입에서 더 나아가 방임, 학대경험 
이후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겠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더욱 확대시키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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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와 방임의 개입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에 유용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전략을 위해서 위험요인을 밝혀내는 것과 동시

에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사전 

조율을 하여 심각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개입

전략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방임이 학대의 한 유형으로 포

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방임을 독립적으로 분리

해서 학대와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실

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대와 방임을 각각 독립변인으
로 설정하여 보호요인과 종속변인인 삶의 만족도와의 관

계에서 어떠한 영향관계의 차이를 나타내는지, 그에 따
른 삶의 만족도 증진 전략은 무엇인지 보다 세분화시킴

으로써 심층적인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학대, 방임의 외상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청소년의 학대, 방임의 외상경험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방임, 학대와 삶의 만족도

가족관계가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은 기존연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특히 가족관계 중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동·청소
년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49].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경험은 폭력의 주체와 객
체가 모두 가장 친밀한 가족구성원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게는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47]. 발달적으로 
취약한 아동, 청소년기에 양육자로부터 겪게 되는 학대
나 방임의 경험은 한 개인의 발달과 성숙에 큰 영향을 

미치고 복잡한 심리적 후유증을 남긴다[29]. 
방임은 기본적인 신체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

지 않는 것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환경
적 자극이나 반응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고, 학대는 신체
적, 정서적, 성적인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하며 대체로 
청소년에게 물리적인 위협이나 부정적인 반응이 가해지

는 것이다[8]. 부모로부터 학대와 방임을 당하는 청소년

들은 존중받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비난과 모욕을 내면

화하여 부정적인 자기를 발달시키게 된다[40]. 
선행 연구들은 어린 시절 부모의 학대와 냉대의 경험

을 한 성인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에 비해 대

인관계 상황에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자존감이 

낮으며 자기 부적절감과 자기 비난, 자기 증오를 더 많이 
경험하여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보고하였

다[13, 34]. 또한 긍정적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지지 등이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일관되게 보

고하고 있다[28, 33, 36]. 그러나,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
한 아동은 집중력 장애, 인지손상 등으로 학업성취가 어렵
고 학교에서 위축되는 생활을 하게 되며[21] 학대를 경험
한 아동은 학대경험이 없는 아동보다 학교생활적응,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등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
다[39]. 즉, 학대피해경험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이다[40]. 부모의 폭행과 폭언으로 자존감이 
낮아지면 청소년의 행동에 위축되고, 자신감을 가지지 못
하게 되어 심리적 부적응 및 비행에 쉽게 빠져들게 된다. 부
모에게서 학대를 받은 아동에게 있어 가족의 지지는 중요

한 변수이며[39]. 과거 학대와 방임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은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공격성이 높아지며 삶의 만족
도가 낮아진다[40]. 허정윤과 유영달의 연구에서는 아동
기 학대 경험이 대체적으로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

관을 보였다. 정서적 외상경험의 하위변인인 부․모에 의
한 학대 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부적 상관을 보였다[16]. 이
와 같이 선행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학대와 방

임의 심리적 외상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으로 본 연구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2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나이, 교육수준, 소득수준, 성별과 같은 일반 특성 변인
보다 청소년 개개인이 인지하는 내적변인이 삶의 만족도

에 더 큰 향을 미친다고 언급하고 있다[31]. 자아탄력성
은 적절한 자아통제 수준을 유지하면서 역동적으로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제약과 가능성

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며,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5]. 자아탄력성은 환경적 상황에 적합
한 조절전략을 구사하여 적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함으로써 

삶의 전반적인 만족을 이끌어 낸다[5]. 자아탄력적인 사람
들은 상황에 따라 인내의 수준을 강화시키거나 약회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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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능력이 높기 때문에 낯선 상황에서 변화하는 상황적 

욕구들에 유연하게 반응하게 된다[18]. 이러한 자아탄력
성은 열악한 환경에 처한 개인이나 가족도 주변의 개입

과 지원, 그리고 상호 노력을 통하여 증진시킬 수 있다[12].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낮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높고, 새
로운 경험에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

하다고 알려져 있다[15].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낙
천적이고 대인관계가 원만해 삶의 만족도도 높다고 보고

되고 있다[27].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주변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때

문에 생활 속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59].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선행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5, 27]. 김지연과 정봉교의 연구에 의하면, 높은 자아탄
력성이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며, 우울한 정도를 감소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고[30]. 유안진, 이점숙, 김정민도 청
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하고 있다[59].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주변 상황에 대해 자신이 대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지

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대처전략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

기 때문에 상황에 잘 적응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1]. 이순성의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
서 청소년들은 또래와 긍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적 상황에 부딪히며, 스스로 극복
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이러한 성장을 통해 새로
운 상황들에 유연하고 적응적으로 대처능력을 강화시키

고, 좀 더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감을 얻는다고 했다[10]. 
여러 선행 연구에서 증명되었듯이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의 정의 관계가 있음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구조

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3 방임과 학대의 심리적 외상과 삶의 만족

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기는 발달을 위한 도전의 시기로서 매우 중요

하며 삶의 양식과 행동의 기반을 위한 발달이 이루어진

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발달은 평생 동안 지속되기 때문
에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 및 긍정적인 발달은 매우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15, 18]. 발달상의 위험요인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를 완충해주는 개인적 혹은 환경적 보호요인

이 존재한다면 문제행동의 발생 가능성은 현저하게 감소

될 수 있다[56].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학대와 방임이 청소년의 

부정적 결과를 일으키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지만, 학대
와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 모두가 부적응적인 결과를 보

이는 것은 아니며, 학대를 경험했지만 개인 내외적 보호
요인이 작용하면 학대와 방임의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46]. 즉, 학대와 방임 경험이 위험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정적인 영향의 강도나 방향을 

바꾸는 매개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자아탄력적인 아동은 융통성, 정체성, 외향성, 적응
력의 특징을 보인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낯설거
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융통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적응하

며, 과제해결을 위해 충동을 조절하는 특징을 보이며, 경
미한 수준의 스트레스만 경험한다[48]. 
이처럼 자아탄력성은 괴로운 시련을 통과하거나 이로

부터 벗어나는 것을 포함하며 고통스러운 상처로부터 치

유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게 하며 

완전히 살아가고 결국은 사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스
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차 영향을 거의 받지 않

거나 덜 받으며 유능감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함으로

써 스트레스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역경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기능수행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혀 상처받지 않는다는 개념과 상이하

다[15]. 즉, 자아탄력성은 일시적이고 적응이 필요한 스
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다시 그 이전의 자아통제 수준으

로 변화시킬 수 있고 되돌아 갈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

이므로 방임과 학대의 심리적외상 경험에서도 긍정적인 

결과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한다[19]. 결과적으로 방임
과 학대의 심리적 외상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매우 위험
한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임과 동시에 만성적인 

중요 생활 스트레스 요인에 대처하는 유능한 기능, 외상
으로부터의 회복으로 분류하여 긴장을 완화시키고 상황

에 긍정적으로 대처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

능이 있다[22].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손보영 등은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
방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 보다 초등
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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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의 매개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55]. Mnsci & 
Astedt-Kurki, 김영, 임연식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환경에 자아탄력성의 매개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언급하였다[34, 48]. 권세
원 등, 강명희, 이수연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

하였다[33, 39].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의 방임, 학대의 

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를 직접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없다. 방임과 학대의 경험
을 독립변수로 살펴보기 보다는 양육방식, 양육태도 등 
부모의 전반적인 양육관련 변인을 살펴본 연구는 많았으

나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성격과 생활상의 문제에 영향

을 미치는 방임과 학대의 변인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방식 중 방임과 학대의 

경험을 한 변수로 설정하여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관

계에서 자아탄력성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가설

1. 방임과 학대의 경험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방임과 학대의 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 자아탄력성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자아탄력성은 방임, 학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2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3.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본 연구는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조사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2015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6차년도 자료를 활
용하였다.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는 2010년부터 초등학교
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령기 전반 아동,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과 개인별 환경 등에 관한 패널표본을 매년 1회식 
학급의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쌍이 표본으로 구성되어 다

단계층화표집방법으로 반복 구축한 종단적 조사자료이

다[37].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조
사 2015년 6차 데이터의 중학교 1학년생 총 2,056 명이
다. 패널조사의 자료수집방법은 학교방문을 통한 집단면
접조사로 이루어졌다.   

3.4 변수 및 측정도구

3.4.1 방임, 학대

학대와 방임 척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허묘

연, 김세원의 아동학대, 방임 문항을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37].
학대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인 많다’,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
다’,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께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
다’,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께
서는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의 4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방임은 ‘부모님께서는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
활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물어 보신다’, ‘부모님께서는 내
가 아프면 적당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 ‘부모님 관련된 
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 하신다’, ‘내 침구류나 내 
몸을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의 4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4점 Likert척도로 ‘매우 

그렇다’(1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으로 응답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과 학대의 심리적 외상 수
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학대 
.824, 방임 .792이었다.

3.4.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척도는 학생용으로 개발된 김상욱 등의 

삶의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32]. 척도 문항은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 한다’, ‘나는 사는 게 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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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 CFI  TLI RMSEA

420.725*** 71 .968 .959 .049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의 총 3개 문항으로 구성되
어있고,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
점)까지 4점 Likert척도로 응답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
을수록 ‘삶을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는 역코딩하여 분석하였
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13이었다.

3.4.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척도는 Block & Kreman이 개발한 자아
탄력성 척도의 수정 보안한 14문항을 사용하였다[5]. 본 
척도는 ‘매우 그렇다’(1점), ‘그런 편이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Likert척도로 분석되었고,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841이었다.

3.4.4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성별, 보호자 학력, 가정경제수
준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3.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AMOS 18.0을 이용하여 방임과 학대의 경
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정규분포성 검정, 모형의 적합도 
검증, Sobel test검증을 통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
하였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보호자 학력, 가정
경제수준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은 남
학생 1,041명(50.6%), 여학생 1,015명(49.4%)이고, 아버
지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817명(45.4%), 전문대졸 이상
이 980명(54.6%)였고,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1,023명(55.8%), 전문대졸 이상이 813명(44.2%)로 나타
났다. 가정경제수준은 약간 잘 사는 편 이상 388명
(18.9%), 보통 수준 1293명(62.9%), 못 사는 편 이하 
375명(18.2%)로 나타났다. 

4.2 연구가설 검증

4.2.1 정규분포성 검정

정규분포성 검정은 일변량, 다변량 정규성 모두 검토
하였고 왜도와 첨도를 통해 파악하였다. 정규분포는 왜
도가 2이하, 첨도가 7이하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본 연구의 각 변수들은 정규 분포성 충족을 위한 검정결

과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모두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주요 변인들이 일변량 정
규성과 다변량 정규성 모두를 충족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이 가능한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ariables Mean St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Neglect 1.914 0.501 0.067 0.637 

Abuse 3.397 0.603 -1.161 1.298 

 Life Satisfaction 2.119 0.620 0.013 0.031 

 Ego-Resilience 2.108 0.406 -0.498 0.468 

Table 1. Main characteristics of the variables

                    
4.2.2 연구모형의 적합도

구조방정식 모델(SEM)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여 변
수들 간의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 검증을 위한 최대우도

추정치(Maximum Likehood)법을 사용하였다. 측정모형
의 타당성 판단을 위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CFI, TLI, 
RMSEA지수를 통해 판단하였다. CFI, TLI > .90, 
RMSEA< .05 일 때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Hu와 Bentler, 1999). 본 연구의 적합도 검증 
결과  CFI= .968, TLI= .959,  RMSEA= .049로 나타나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타당하여 측정모형의 변수들은 잠

재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Table 2. Model fit indices 

 *** p<.001

4.2.3 구조모형 및 가설검증

측정변수의 경로계수 결과를 바탕으로 방임은 자아탄

력성에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쳤으나 학대는 자아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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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
임, 학대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아탄력성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
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방임은 자아탄력성을 완전매개 하여 삶의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의 ‘방임과 학대의 경험은 자아탄력성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구조모형분석결과(β=-.258, 
p<.001) 부의 관계이므로 방임이 심각할수록 자아탄력
성은 낮음을 알 수 있다. 가설 2의 ‘방임과 학대의 경험
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구조모형분석
결과(β=-.005, p<.001/ β=-.035, p<.001)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설 3의 ‘자아탄력성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구조모형분석결과(β=.843, p<.001) 
정의 관계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조모형분석 결과에 의해 가설 
1은 채택(t(CR)=-10.005), 가설 2는 기각 (t(CR)=-.391, 
t(CR)=-1.620, p<.05), 가설 3은 채택 (t(CR)=17.206, 
p<.001)되었다.

Path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Un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S.E. t(CR)

Neglect Æ Ego-Resilience -.346 -.258 .026 -10.005***

Abuse Æ Ego-Resilience -.054 -.097 .028 -1.195

Neglect Æ
Life 

Satisfaction -.010 -.005 .014 -.391

Abuse Æ
Life 

Satisfaction -.040 -.035 .022 -1.620

Ego-Resilience Æ Life 
Satisfaction .489 .843 .049 17.206***

Table 3. The effect neglect, abuse of ego-resilience on
life satisfaction

*** p<.001

4.2.4 경쟁모형과 매개효과 검증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부분매개모

형과의 비교를 통해 적합한 모델을 평가하였다. 
완전매개모형은 가설 2의 ‘방임과 학대의 경험은 삶

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직접 경로를 제거한 
모형으로서의 차이검증을 통하여 완전매개모형의 검증

을 분석하였다. <Table 4>의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
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값의 차이는 47.36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자아
탄력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Sobel Test를 통하여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을 하였다. 또한, Sobel Test 검증결과 
<Table 5>와 같이 간접효과의 크기와 C.R.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
서, 가설 4의 ‘자아탄력성은 가정환경양육방식과 삶의 
만족도를 매개할 것이다’의 가설은 검증되었다.

Table 4. Fit comparison

  df CFI TLI RMSEA

partial mediation
(study moadel) 420.725 71 0.049 0.968 0.959

full mediation
(competition model)

468.094**
* 73 0.051 0.964 0.955

 *** p<.001

Path Z(SD) t(CR)

Trauma (Neglect) Æ  Ego-Resilience  Æ Life Satisfaction -.169 -.012*

Table 5. Sobel test

  * p<.05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방임과 학대의 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자아탄
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두 모형 간 값의 차이

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방임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완전 매개 모형

이 적합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방임과 학대, 삶의 만족도, 자아탄력성의 변수들 간
의 관계와 가설 채택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임과 학대는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방임은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대는 자아탄력성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 1 
중 일부분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과
를 지지하는 것으로 아동기의 정서적 외상 경험이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 부모
에 의한 부정서적 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부적 상관을 보

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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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반면 학대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공격성이 높아지며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21, 40]. 둘째, 방
임과 학대의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

펴본 결과 두 변수간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변수간의 직
접적인 관계 이외의 제3의 변수에 의한 영향력의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의 매

개효과를 추측할 수 있다. 
셋째, ‘자아탄력성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정적인 관계가 증명되었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아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낙천적이고 대인관계가 원만해 삶

의 만족도도 높다[27]’,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주
변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만족도가 높다[59].’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두 변수간의 관계가 증명되었음을 시사

한다.
넷째, 이상의 각각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방

임의 경험은 자아탄력성을 완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즉, 자아탄력성의 매
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sobel검증을 실시한 결
과 자아탄력성의 완전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가설 4는 지지되었다. 기존의 선
행연구 결과에서도 이러한 연구결과를 지지함을 알 수 

있다. 즉, 선행연구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자아탄력성
이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된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

도 증명되었다[33, 34, 39, 48].
따라서, 중학생 1학년들에게 있어 자아탄력성은 방임

의 경험이 있음에도 삶의 의미를 증진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실천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모로부터 방임을 경험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 증진을 위한 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중학생 1학년들에게 있어 삶의 만

족도에 부모의 학대보다 방임이 더 의미 있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 구성원 중 가장 영향력
을 많이 제공하는 부모로부터의 부정적 경험은 청소년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삶

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부정적 영향력을 미

치는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의 방임을 예

방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우선 부모에게 방임의 의
미와 일상생활에서의 방임이 발생하는 상황적 이해를 돕

기 위해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방임발생의 양육태도를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개입한다.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가정의 다양한 양육방식, 태도를 접하고 공유
함으로써 양육과정에서의 방임발생에 대한인지와 예방

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부모의 대상을 확대하여 
예비부모, 맞벌이 부모,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의 다양화 시도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 방임을 경험한 중학생 1학년에

게 있어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아탄력성 증

진을 위한 실천적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
의 내용과 같이 중학생 1학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방임의 경험을 제공한 부모와 함께 자아탄력성 

증진 제고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중학생에게 나타나는 

삶의 만족도의 낮은 수준을 예방하기 위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초등학생 대상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에 
부모와 함께 참여시켜 방임의 영향, 아동의 삶의 만족도,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이 프로
그램은 방임을 예방하는 부모의 양육방식, 부모와 함께
하는 아동의 가족생활을 통한 아동의 자아탄력성 증진으

로 삶의 만족도를 가져오게 하여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

동이 청소년기 또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예방프로그

램이 된다.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아동의 자아탄력성 증
진 프로그램이 가족항상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동시

에 될 수 있다. 아동은 인생 전반에 가족과 특히 부모와
의 관계정립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험을 통해 가족의 

긍정적 기능이 작용하고 유지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

고, 가족항상성은 증진될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중학생 1학년 

이외 아동, 청소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자아
탄력성 이외의 내적강화를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는 다른 변수요인을 확대 적용해 연구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자아탄
력성의 매개변인을 활용하여 매개변인의 중요성을 부각

시켜 연구결과를 도출해낸 것에 대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아동기
시기에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부각시킨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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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적 제안에 대한 의의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방임의 경험이 있는 아동, 청소년

들을 위한 예방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

련되고 실천적 개입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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